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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: 본 연구에서는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플라즈마 전해산화(PEO, plasma electrolytic 
oxidation)법을 이용하여 5 ~ 50 µm 두께의 산화피막을 형성시켰으며, 염수침지법, 동전위 분극실험 및 a.c. 임피던스 측정
법을 이용하여 형성된 산화피막의 특성을 평가하였다. 플라즈마 전해산화 피막은 다양한 용액에서 펄스전류를 인가하여 
형성하였으며, 플라즈마 전해산화 처리된 AZ31 마그네슘 합금 시편은 증류수에서 실링 처리할 경우 0.5 M NaCl용액에 침
지 시 600 시간동안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다. 

1. 서론 

마그네슘 합금 소재는 상용 구조용 금속재료 중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차량이나 비해 비행
기 부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. 그러나 마그네슘 소재는 활성이 매우 높아 대기 중에 노출될 
경우 쉽게 부식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사용이 제약되고 있다. 이러한 부식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마그네슘 소재 표면에 화
성처리피막, 도금층 또는 양극산화피막 등을 형성시켜주는 표면처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전
해산화법을 이용하여 AZ31 마그네슘 합금 표면에 내식성이 우수한 양극산화피막을 형성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
한다. 

2. 본론 

본 연구에서는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을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면에 플라즈마 전해산화법을 이용하여 그
림 1과 같은 코팅층을 형성시켰다. 형성된 코팅층의 표면 및 단면구조는 SEM으로 관찰되었고, 내식성은 염수침지시험, 동
전위분극시험 및 a.c. 임피던스 측정법을 통하여 평가되었다. 연구결과 5 ~ 50 µm 두께의 산화피막을 형성시켰으며, PEO
코팅층을 증류수에서 실링 처리할 경우 0.5 M NaCl용액에 침지 시 600 시간동안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다.  

Fig. 1. Typical surface and cross-sectional morphologies of the anodic film formed on AZ31 Mg alloy using plasma 

electrolytic oxidation method.

3. 결론  

연구결과 5 ~ 50 µm 두께의 산화피막을 AZ31 마그네슘 합금표면에 형성시켰으며, 형성된 PEO코팅층을 증류수에서 실링 
처리할 경우 0.5 M NaCl용액에 침지 시 600 시간동안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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